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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다시 확 푼다…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숨통 매일경제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고삐 죄어… 1기 신도시를 테스트베드 삼아 재건축 속도전… 청년 계층 등에 세제 측면 완화안 동시 추진

부동산 민심 업고 출범한 정부라는 점이 내부에서 크게 작용해… LTV와 DSR 규제도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원칙 세워… 금융당국과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

K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수요예측 최대 5000억 규모 헤럴드경제

KB금융, 30년 만기 5년 콜옵션 조건으로 3,35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 금리밴드는 고정금리로 4.30~4.70% 제시… 수요예측에 따라 최대 5,000억원 증액발행 가능성 

올해 5월 2,700억원, 6월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맞아… 발행자금은 회사채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

신한금융, 디지털자산 플랫폼 '쟁글'에 50억원 투자 뉴스1

신한금융, 쟁글(Xangle)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에 50억원 투자…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추진, 신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업 공동 발굴 등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계속 발굴하겠다는 의지 표명

은행권, 작년 새희망홀씨 3.2조원 공급…코로나에 목표 미달 연합인포맥스

국내 은행 작년 새희망홀씨를 3조 1,734억원 공급… 작년 공급목표인 3조 5,000억원의 90.8% 수준으로 목표 미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방문고객 수 감소와 은행권 전반의 영업점 축소 등으로 고객 접점과 영업 역량 위축된 결과… 올해 3조 5,000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계획

튜닝한 '차박족'들, 5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대 40% 환급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업무용을 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 변경이후 차종으로 가입하도록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시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 신설… 과납보험료 11억원 환급도 예정

‘생·손보 영역파괴’ 시도에 홍역치르는 흥국생명, 삼성·동양도 관심 대한금융신문

금융당국,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생보사에서도 판매 시작했다는 점 예의주시 중… 흥국생명에 가입한도 설정 및 요율 산정 체계 변경 주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쉬운 상품… 생보사들은 먹거리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 강해… 현재 삼성생명과 동양생명도 담보 판매 고려 중

판 커지는 ETN 시장…증권사, 차별화 상품 앞세워 경쟁 '본격화' 아이뉴스24

26일 기준 ETN 순자산총액 9조 8,490억원 집계… 전년 대비 37.64% 증가 수준… 종목 수는 278개로 증가, 일평균 거래대금은 530억원으로 89%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 나오며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중… 상품 차별화가 시장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전망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자산총액 10조 원 넘어 KBS

공정거래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대상과 함께 내부거래 의무공시 필요

가상자산 거래 주력으로 하는 집단 중 첫 사례… 자산총액 10조 8,200억원 정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도 지정… 고객이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자산총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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